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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생에서 청년기는 한 인간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요즘 대학생들도 사회진출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학업과 취업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졸업 후 진로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56.2%로 겨우 절반을 

넘는 정도에 불과하며(한국교육개발원, 2012), 취업 후 1년 이내에 조기퇴사 하는 비율이 30%

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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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와 취업 후 조직적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떠한가?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상황들

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창의적 사고(63.3%), 대인관계 및 팀워크(33.3%), 적극

성 및 추진력(30.0%), 유연성 및 변화적응력(26.6%) 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양승실 ·김현진 ·주경필, 2006). 그리고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응력이 조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셀프리더십 또는 

셀프리더가 기업의 인재상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용엽 ·양해술, 2012). 즉, 변화하는 사회 환경

에 적응하기 위해 창의성, 혁신, 변화적응력 등이 중요하게 요구되며, 총체적 조직변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개인들은 셀프리더십 능력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Manz & Sims, 

2001).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Manz & Sims(1986)에 의해 최초로 개념화가 시도 되었으며, 

본인 스스로 내면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자율적

인 힘을 의미한다(Manz & Sims, 2001). 또한 셀프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주도(self-direction)와 자기 동기부여(self-motivation)를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것(Manz, 1986; Manz & Neck, 1999; Manzs & Sims, 2001)으로 성과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Manz(1986)에 의해 셀프리더십이 개념화 되었을 때는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 

2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가 이후 인지적 전략이 건설적 사고전략과 자연적 보상전략으로 

세분화되었다(Neck & Manz, 1996).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동중심적 전략은 자기관찰,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처벌, 자기단서로 구성되어 있으

며, 환경 속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신의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올바른 사고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 전략이다(Houghton & Neck, 2002). 셋째, 자연적 보상전략은 자신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나 내용을 자신의 일에 도입하거나, 일을 하면서 일의 좋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Manz & Neck, 2004). 

최근의 한국 연구들은 일반 기업, 서비스업, 간호, 유치원, 호텔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셀프리

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혜영 ·장인순 ·최승혜 ·박승미, 2014; 정태연 ·김미애 ·양희옥, 2013; 장영숙 ·김현미, 2013; 

조원섭, 2013). 

한편 한국과 일본의 관광산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여,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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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원섭(2013)은 호텔종업원의 셀프리더

십의 모든 요인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오정학 · 육풍림

(2010)의 연구에서도 카지노 종사원의 셀프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주지역 리조트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이 근무의욕과 직무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방동혁 ·권용주, 2013), 여행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셀프리더

십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명원, 2012).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종합해 볼 때,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셀프리더십 역량이 조직구성원의 역량과 업무 및 

조직적응력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관광분야와 같은 수요지향적이고 스카웃 

형태의 직업이동이 많은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은 한 직장

에서의 적응을 넘어서 직업세계에서의 개인의 커리어 관리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 학습, 진로와 관련되

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진영(2013)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가장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자연적 보상전략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영석 ·김명소(2010)는 여

학생의 경우 셀프리더십과 기초직업능력,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상관이 있으며, 남학생은 

리더십 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학습과 관련된 셀프리더십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교수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수신뢰는 학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

석봉 ·임명서, 2012).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은 학업 목표 자기일치성이 목표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민 · 심덕섭 · 양동민 · 최경

주 ·노현재 ·김형진, 2011).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

능성,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종찬 ·홍아정, 2013), 셀프

리더십과 진로포부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이, 2010). 

특히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셀프리더십이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셀프리더십 전략이 진로탐색행동의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심지

연 · 이형룡, 2012).

한편 일본에서도 셀프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개관이 金井(1989)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일본적인 조직문화에서 셀프리

더십은 친숙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시대의 변천과 함께, 개인의 주체성과 재량, 자유도가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셀프리더

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潮村 · 阿部 · 篠木 · 鈴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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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리더십을 분석대상으로 실시된 실증연구가 일본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는데, 潮村 

등(2009)의 연구에서 일본인 대학생들의 취업정보에 대한 수집행동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관계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불안의식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부(-)의 

관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의 영향관계의 변수들을 규명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2000년을 전후로 관광관련 학과들이 다수의 대학에 개설되었으

나 관광관련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개발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유형숙 ·이수분 ·이정희, 2014), 특히 관광산업 분야로

의 진로개발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의 관광시장에서 비슷한 구조와 규모로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의 진로개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셀프리더십의 기초통계량과 하위요인별 순위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가? 

넷째,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3, 4학년인데, 저학년(1, 2학년)보다 

고학년(3, 4학년)의 경우,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사대상

자를 고학년(3, 4학년)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대

학에서 일본 조사대상자는 동경과 오사카지역의 4개 대학에서 총 523명의 샘플을 수집하였다. 

한국은 2012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2013년 1월에서 

2월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검토 후 부실 응답 사례로 확인된 7부를 제외하고 

총 51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국적, 성별 및 학년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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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구성 

단위: 명, (%)

구분
성별 학년

남자 여자 합계 3학년 4학년 합계

한국 119(45.6) 142(54.6) 261(100.0) 139(53.3) 122(46.7) 261(100.0)
일본 86(33.7) 169(66.3) 255(100.0) 171(67.1) 84(32.9) 255(100.0)
합계 205(39.7) 311(60.3) 516(100.0) 310(60.1) 206(39.9) 516(100.0)

2.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셀프리더십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Houghton & Neck(2002)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를 신용국(2009)이 한국대학생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 후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척도를 활용하였다.  

셀프리더십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3개의 전략(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첫째, 행동중심적 전략에는 ‘내가 세운 목표

들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나 과제를 수행한다(자기목표 설정).’, ‘나는 과제를 잘 했거나 시험을 

잘 보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보상한다(자기보

상).’,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가 실망스럽

다(자기처벌).’, ‘나는 내가 학교나 학과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곤 한다(자기관찰).’, 

‘내가 해야 할 일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둔다(자기단서).’ 등의 5개 하위요인,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자연적 보상전략에는 ‘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혹은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를 찾는데 관심이 많다.’, ‘과제를 맡으면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건설적 사고전략에는 ‘중요한 과제를 맡으면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상을 

하곤 한다(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혹시 내 신념이나 가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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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본다(자기대화).’, ‘나는 평소에 내 기본 신념이나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를 생각해본다(신념과 가정분석).’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용국(2009)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Cronbach α)는 .70 ∼ .87이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셀프리더십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는 .76 ∼ .91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 셀프리더십 척도 전체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셀프리더십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행동중심적 전략 18 .86

.91자연적 보상전략 5 .76

건설적 사고전략 12 .87

3)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

의 3개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의 평균이 3.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셀프리더십 평균은 3.48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한일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교연구 ······································ 이정희･유형숙･이수분  329

<표 3> 한국의 관광계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기술통계량 

구분 N M SD 순위 

행동중심적 전략 258 3.49 .51 2
자연적 보상전략 260 3.51 .61 1
건설적 사고전략 258 3.47 .61 3
셀프리더십 전체 254 3.48 .47 -

3.1.1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3개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 행동중심적 전략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적 보상전략은 남학생(M=3.61, SD=.59)이 여학생(M=3.43, 

SD=.63)에 비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설적 사고

전략 역시 남학생(M=3.57, SD=.62)이 여학생(M=3.43, SD=.59)에 비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M=3.56, SD=.46)이 

여학생(M=3.43, SD=.48)에 비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구분 성별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남 117 3.53 .51
1.15

녀 141 3.45 .52

자연적 
보상전략

남 118 3.61 .59
2.39*

녀 142 3.43 .63

건설적 
사고전략 

남 118 3.57 .62
2.41*

녀 140 3.38 .59

셀프리더십전체 
남 115 3.56 .46

2.31*
녀 139 3.42 .4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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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를 분석할 결과, 셀프리더십의 

3개의 하위요인 중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 자연적 보상전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은 4학년(M=3.59, SD=.55)이 3학

년(M=3.40, SD=.47)에 비해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적 사고전략 역시 4학년(M=3.57, SD=.59)이 3학년(M=3.37, SD=.61)에 비해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4학년(M=3.57, SD=.42)이 

3학년(M=3.41, SD=.42)에 비해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학년별 차이 검증 

구분 학년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3 139 3.40 .47
-2.92**

4 119 3.59 .55

자연적 

보상전략

3 138 3.47 .59
-1.08

4 122 3.55 .64

건설적 

사고전략 

3 138 3.37 .61
-2.55*

4 120 3.57 .59

셀프리더십전체 
3 137 3.41 .42

-2.70**
4 117 3.57 .52

*p<.05, **p<.01

3.2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

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이 3.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셀프리더십 전체의 

평균은 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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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의 관광계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기술 통계량 

구분 N M SD 순위 

행동중심적 전략 251 3.31 .54 2
자연적 보상전략 252 3.62 .67 1
건설적 사고전략 249 3.28 .62 3
셀프리더십전체 248 3.41 .48 -

3.2.1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

리더십의 3개의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구분 성별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남 83 3.24 .55

-1.54
녀 168 3.35 .54

자연적 보상전략
남 84 3.57 .70

-.75
녀 168 3.64 .67

건설적 사고전략 
남 82 3.29 .70

-.01
녀 167 3.29 .59

셀프리더십전체 
남 81 3.38 .54

-.76
녀 167 3.43 .46

3.2.2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

리더십 3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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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학년별 차이 검증 

구분 학년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3 169 3.32 .54

.38
4 82 3.29 .55

자연적 보상전략
3 169 3.61 .63

-.16
4 83 3.63 .76

건설적 사고전략 
3 167 3.27 .61

-.53
4 82 3.31 .67

셀프리더십전체 
3 167 3.40 .47

-.30
4 81 3.42 .52

3.3 국적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검증 

셀프리더십의 평균이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하위 전략

과 각 하위 전략별 하위요인들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3개의 하위전략별로 국적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위 전략 중 

행동중심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국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행동중심적 전략은 한국(M=3.49 SD=.51)이 일본(M=3.31, SD=.54)에 비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설적 사고전략 역시 한국(M=3.47, 

SD=.61)이 일본(M=3.28, SD=.63)에 비해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셀프리더십 하위 전략 중 자연적 보상전략과 셀프리더십 전체에 대한 

한일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

하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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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적에 따른 셀프리더십 하위전략별 차이 검증 

셀프리더십 국적 N M SD t

행동중심적 전략
일본 251 3.31 .54

-3.73***
한국 258 3.49 .51

자연적 보상전략
일본 252 3.62 .67

1.87
한국 260 3.51 .61

건설적 사고전략
일본 249 3.28 .63

-3.32**
한국 258 3.47 .61

셀프리더십
전체

일본 248 3.41 .48
-1.72

한국 254 3.48 .47

**p<.01,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계열 대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

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261명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 

255명, 총 516명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연적 보상전략,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순으로 셀프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은영(2014)의 연구에서 

건설적 사고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행동중심적 전략 순으로 나온 결과와 다르며, 권선영(2009)

의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보상전략 순서와도 달라 일치된 결과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 후속연구들이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공

계열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고, 4학년이 3학

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은영(201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

과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남학생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상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전략

을 사용하는데 여학생들 보다 앞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관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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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직업생활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셀프리

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이종찬 · 홍

아정, 2013), 셀프리더십이 진로탐색행동의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밝힌 선행연구(심지연 ·이형

룡, 2012)를 볼 때, 관광관련 학과 여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

램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행동중심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의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년별로 셀프리더십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서 후속연구들을 통해 학년별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학년별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은 성별, 학년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하위요인에서도 셀프리더십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에서 진행된 셀프리더십 관련 선행연구의 부재로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우나, 3학년 재학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일본의 취업구조를 고려해 보면, 한국과 달리 3・4

학년 별로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셀프리더십과 

진로와의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의 논의이다. 향후 일본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전체 셀프리더십은 일본과 한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하위요인별

로 보면 한국이 행동중심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고, 자연적 보상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대학생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관광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올바른 사고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일본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부단히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셀프리더십을 활용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일본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일에 몰입하고, 

일을 하면서 일의 좋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학생에 

비해 자신이 선택한 일이나 학업에 대해서 보다 즐겁게 임하는 자세를 만드는 셀프리더십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특성은 유형숙 ·이수분 ·이정희(2014)

의 진로적응성 비교연구에서도 드러났는데,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일본대학생들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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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긍정적 태도가 높고, 한국대학생은 주도성과 직무내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劉亨淑・李貞姬(2007)에서는 일본 대학생들은 ‘지식･교양추구 및 즐거움 추구’를 위해 관광관

련 대학에 진학한 경향이 높았으며, 한국 대학생들은 ‘장래준비’를 위해 관광관련 대학에 진학

한 경향이 상당히 높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 관광관련 대학생들은 

주로 자신의 흥미를 중요시하여 대학교육에 임하며, 대학생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을 사용하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관광관련 학생들의 특성으로 국한되는 것인지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장래준비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는 셀프리더십 전략을 사용하여 결국 주도성과 직무내용에서 뛰어난 

진로적응성을 갖는 한국대학생들을 일본대학생들과 비교하면, 한국 학생들이 더 많은 취업스

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일부지역에 근거한 표집의 문제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들은 학업, 셀프리더십,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을 함께 비교하여 위의 논의를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지 

선택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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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일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교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261명)와 일본의 동경・오사카지역의 4개 대학교(2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연적 보상전략,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순으로 셀프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고, 4학년이 3학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일본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은 성별, 학년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하위요인에서도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전체 셀프리더십은 일본과 한국이 양국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보면 한국이 행동중심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고, 자연적 보상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대학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관광관련 대학생의 학업지도와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Comparative Study on Self-leadership Korean and Japanese Tourism Related 

University Stu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elf-leadership Korean and Japanese tourism related university students. The 
questionnaire were given to 261 Korean University student and 255 Japanese university student enrolled in tourism department. 

The result showed that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of Korean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Korean female students. And, 
The scores of self leadership of Korean graduating seniors was higher than Korean third-year students. In Japanese Stud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of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of third-year students and graduating seniors. Finally,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of Korean student and Japanese student. However, 
in comparison specific factor, the scores of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and behavior focused strategies of Korean students 
was higher than Japanese students.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a basic data to self-leadership competency program through 
which university student’s career educations could be strengthened. 




